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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와 이러한 관계가 장기적 효과를 가지는 

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 년도

(2010년)와 3차 년도(2012)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는 동일 년도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둘째,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인식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1학년 때의 이러한 관계 패턴은 2년 후인 3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해당 변인들이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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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 term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SRL) i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Democratic Attitude of Parenting(DAP)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eachers(RT), and their 

Self-esteem(SE). The data sources were from the first (2010) and the third (2012)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As a result, first, the perceived DAP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tudents’ S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RL. Second, the perception on 

RT had indirect effects on their SE mediated by SRL. Third, this pattern in first year continued 

in two-year-later-SE. This study implies that DAP, RT, and SRL play important roles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esteem.    

 ■ keyword :∣Democratic Attitudes of Parenting∣Relationships with Teachers∣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Self-esteem∣Long Term Effects∣

    

접수일자 : 2017년 09월 19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16일 

교신저자 : 김현진, e-mail : hjinkim71@gmail.com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 분석 31

Ⅰ. 서 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능력 있고 중요

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로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 자기평가이며, 가치판단이라고 정의

된다[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을 믿으며, 어려

운 상황에 처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믿는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더욱 집착하고,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으며, 

도전적이지 못하다[3].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사회생활

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아동기 말

기가 되면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이전

의 안정적이던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4]. 

청소년들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습

동기나 태도, 이후의 학업성취와 진로의식의 발달, 그리

고 또래들과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6]. 또한 이경

아와 정현희[7]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

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발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

서 청소년들의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타고난 개인적 기질이라기

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환

경 제공자로 부모 및 교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들

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주요 물리적 환경인 가정과 학

교의 책임자로서 그들의 자녀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학

생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된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의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8]. 

특히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9][10].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일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갈등 상

황에서 통제적이거나 억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통

해 해결하나 규칙들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11].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신에 대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이것이 내면화

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으로 보인다[8]. 박성연과 이은경[1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합리적 지도와 한계, 온정적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 등의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직접적인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 주요한 타인으로 이들로

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은 한창 자아정체성을 형성

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

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 및 학

교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7]. 

학업장면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의 공

감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적 측면

에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13][14]. 신효정과 최현주[14]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에서 3학년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과정에

서 부모의 애정과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

이지만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학생이 되면서부

터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한편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

성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된 과업이

라고 할 수 있는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

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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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

가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높은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학습의 과정 및 결과를 평

가하며, 인지 및 행동조절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5]. 효과적인 자기조절학습자

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좌절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다양한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그 목

표를 달성해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조절학습능력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장면에서의 성취를 이루며 자아존중감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6].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발달

시킴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

인 설명과 한계, 개방적이고 강압적이지 않는 의사소통

과 깊은 관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에 대한 

독립심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학습과제에 대해 도전

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과제에 몰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17].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모

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학

습능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20]. 특

히 임선아[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

를 보일수록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이 향상되고 결국 학교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일 등[21]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부모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더 높은 인지 및 

행동조절전략을 사용하며 학업지연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보고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

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그들의 자기조절 학습력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한편 긍정적 교사-학생관계 또한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결국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 방법을 모델링

하고 교사들로부터 다양한 학습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생들

이 자신과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더 

높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사용과 높은 학업성취를 나

타내었다[23]. 최진아[20]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있어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보다 교사

와의 관계가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 즉 학생들은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

각할수록 성취와 배움 그 자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

하고 자신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하며 학습의 과정에서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향상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의 학

업성취를 높이고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볼 때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학생들의 자아존

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학업적 측면에서의 

성취를 이끌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

를 가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핀 선행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나 교사와

의 관계가 학생의 자아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18][23]이나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그들의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16]만을 봄으로써 이들 변인간

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핀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

구는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더 나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부모 

및 교사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민

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매개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들의 지속적인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

공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단

적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 자료와 같이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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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그러나 2차 년도 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여 종단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대

신 2차 년도를 제외한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의 장

기적인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

인 교육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와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 관계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하는가?

2.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 관계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

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

서 2010년 1차 년도(1학년)와 2012년 3차 년도(3학년) 

자료수집에 모두 참여한 중학교 3학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기적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1차 년도 자

료 중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자아존중감 변인을 활용했으며 3차 년도 자료 

중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활용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별 학교 지역 
남 여 전체 전국 78개 

중학교 1학년 
각 1개 학급 

5대 광역시
8개 시·도 1176(50.0) 1175(50.0) 2351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에서 

사용된 변인들 중 양육방식과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그

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였

다. 모든 측정도구들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1 민주적 양육태도  

부모가 보이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5]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에서 관심

(3문항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등), 애정(4문항,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 합

리적 설명(3문항,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

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등)

으로 민주적 양육태도와 관련되는 영역을 포함했다. 본 

척도의 6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이 세 요인은 부모의 합

리적 설명과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관심을 포함하는 민

주적 양육태도로 주로 정의되며 선행연구들에서 동일

한 방식으로 명명되어 적용된바 있다[9][18]. 본 10문항

의 내적합치도(Chronbach )는 .85(1차)이며, 관심 .76, 

애정 .82, 합리적 설명 .74이었다. 

2.2 교사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26]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5개 문항

(예: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를 측정

하는 것으로 내적합치도는 .83(1차)이다. 

2.3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측정은 양명희[27]가 개발한 자

기조절학습능력 검사를 김세영[28]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학습 태도를 

포함하는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문항으로 성취가치(7문

항, “학교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등), 숙

달목적지향(2문항,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등), 행동통제(5

문항,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등), 학업시간관리(4문항,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

하기 위해 시간계획을 세운다”)의 4개의 하위척도로 총 

18문항이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는 .91(1차)과 

.90(3차)이며, 성취가치 .89(1차), 숙달목적지향 .7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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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통제 .71(1차), 학업시간관리 .86(1차)이었다.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29]가 개발

하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30]에서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자신에 대해 어

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긍정

적 태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내

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과 부정적 태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본 검사

에서 높은 점수는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

도구의 내적합치도는 .84(1차)와 .82(3차)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86(1차), 부정적 자아존중감 .83(1차)이었

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측정도구

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

였다. 1차 년도에서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관계와 자

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와 2년 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측정도구의 구인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했다. 결측치는 EM 방법을 통해 처리하였고, 

모형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χ2검증과 더불어 홍세

희[31]가 제시한 비교부합치(CFI > .90), 비표준 부합치

(TLI > .90), 표준부합치(RMSEA < .08) 기준을 적용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ing방법을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SPSS21.0과 Amos21.0을 

사용했으며 .05의 유의성 수준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민주
적
양육
태도
(1)

교사
관계
(1)

자기
조절
학습
능력
(1)

자기
조절
학습
능력
(3)

자아
존중
감
(1)

자아
존중
감
(3) 

민주적양육
태도

-

교사관계 .33** -

자기조절학습
능력(1차)

.41** .45** -

자기조절학습
능력(3차)

.26** .27** .50** -

자아존중감
(1차)

.37** .24** .37** .24** -

자아존중감
(3차) 

.28** .17** .22** .31** .51** -

평균 2.96 2.71 2.66 2.65 2.79 2.82

표준편차 .54 .67 .49 .48 .51 .45

왜도 -.38 -.16 -.01 -.02 -.22 .17

첨도 .31 -.12 .38 .60 07 .12

주. * p < .05, ** p < .01, n = 2351
주. (1) 중학교 1학년(1차년도), (3) 중학교 3학년(3차년도)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민주적 양육태도와 친밀한 교사관계는 학생들의 1차와 

3차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아

존중감(1차, 3차)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

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1차와 3

차 점수 간에 각각 .50과 .51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2. 매개모형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증

2.1 측정모형 검증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초기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2=3276.08, df = 203, p=.00, CFI=.85, 

TLI=.83, RMSEA =.08로 양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MI(Modification indices, 수정지수)를 기반으로 10개의 

자아존중감 문항 중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매우 낮은 경

로계수를 보인 8번째 문항(-.15)을 제거하였다. 이 문항

은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로 피

험자의 관점에서 현재 자신을 존중하지만 좀 더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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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는 것인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싶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

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구분 관찰변인
표준화
계수

S.E. C.R.

민주적 
양육태도

관심 .49** .03 21.44

합리적 설명 .72** .03 28.69

애정 .87**

 
교사관계

교사관계1 .67** .04 22.96

교사관계2 .78** .05 24.87

교사관계3 .81** .05 25.16

교사관계4 .65** .03 29.79

교사관계5 .55**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1 .66**

자아존중감2 .49** .04 20.85

자아존중감3 .74** .03 30.24

자아존중감4 .68** .03 27.97

자아존중감5 .58** .03 24.53

자아존중감6 .52** .04 22.21

자아존중감7 .75** .03 30.42

자아존중감9 .45** .03 19.26

자아존중감10 .70** .03 28.96

자기조절
학습전략 

성취가치 .70**

숙달목적지향
성

.72** .05 27.65

행동통제 .64** .03 24.97

학업시간 관리 .58** .04 22.91

주. * p <.05, ** p < .01, n = 2351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분석(1차 년도)  

또한 MI지수와 문항 간에 사용된 어휘들의 유사성을 

고려해 8개의 오차변인의 상관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881.77, df =175, p=.00, 

CFI=.96, TLI=.96, RMSEA=0.04로 양호했다. 최종 모형

에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2.2 구조모형 검증 

민주적 양육태도와 친밀한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

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

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χ
2=881.77, df=175, p=.00, CFI=.96, TLI=.96, 

RMSEA=0.04의 양호한 수준이었다[그림 1]. 

그림 1. 매개 구조 모형(1차 년도)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그들 

자신의 자기조절학습능력(.31) 및 자아존중감(.29)과 유

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

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

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45)

과는 정적관계를 가졌지만 자아존중감(.01)과는 직접적

인 관계가 없었다. 한편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

태도와 교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 총 변량의 42%, 

자아존중감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
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비표
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민주적 양육태도→자
기조절학습능력

.23 .32** - - .23 .32**

교사관계 → 자기조절
학습능력

.33 .45** - - .33 .45**

민주적 양육태도 → 자
아존중감

.30 .29** .13 .13** .42 .42**

교사관계 → 자아존중
감

.01 .01 .18 .18** .19 .19**

자기조절학습능력 →
자아존중감

.56 .40** - - .56 .40**

주. * P < .05, ** P < .01, 1차 년도 자료 

표 4. 주요 잠재변수 간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관계가 자아존중감을 예측

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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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

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친밀한 교사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직

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

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기적 매개모형의 구조모형 검증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와 

친밀한 교사관계의 정도가 3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3학년 때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

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

형 적합도는 χ2=933.03, df = 175, p=.00, CFI=.96, 

TLI=.951, RMSEA=0.04로 양호하였다[그림 2].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

육태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19) 및 

자아존중감(.19)과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

다. 즉 자신의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느낄수록 2년 후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1학년 때 지

각한 당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2년 후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27)과 정적관계를 가졌지만 자아존

중감(.02)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장기적 매개 구조모형(1차 및 3차 년도)   

한편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

태도와 교사관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자아존중감 총 변량을 각각 15%와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때 설명했던 변량(각각 

42%, 37%)보다 낮은 비율이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민주적양육태도
(1차) → 

자기조절학습능력
(3차)

.14 .19** - - .14 .19**

교사관계(1차) →
자기조절학습능력

(3차)
.21 .27** - - .21 .27**

민주적 
양육태도(1차)→ 
자아존중감(3차)

.16 .19** .07 .08** .23 .27**

교사관계(1차) →
자아존중감(3차)

.02 .02 .10 .11** .11 .13**

자기조절학습능력
(3차) → 

자아존중감(3차)
.46 .42** - - .46 .42**

주. * p < .05, ** p < .01,  1차 및 3차 년도

표 5. 주요 잠재변수 간 직·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1학년 때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관

계 정도가 3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

과 [표 5]와 같이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직

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

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1학년 교사에게서 

인식한 친밀한 교사관계는 2년 후 그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향상된 자

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유효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1차와 3차 년도의 자

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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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

주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

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학생들이 지각한 친밀한 교사관계는 자기조절학

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자기조

절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직접, 간접적으

로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

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1학년 때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 및 친

밀한 교사관계가 3학년 때 자아존중감을 직·간접적으

로 예측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연구 결과보다 

설명력이 낮아지긴 했지만,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아존중

감을 여전히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자

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켰다. 

한편 학생들이 1학년 때 지각한 당시 교사와의 긍정

적인 관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

로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앞의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아닌 

합리적 설명과 관심 및 애정을 포함하는 민주적 양육태

도는 자녀들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치로 내면

화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높

인다고 본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12][14]. 또한 

민주적 양육태도는 학업 상황에서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신만의 자기조절학습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에서의 성공경험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유사한다[9][16].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현재 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부모와의 민주적인 상

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학습

자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화 계수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교사는 주로 학업과 관

련된 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과 기술을 배울 수 있

는 중요한 학습모델이며 학습상황에서 보이는 교사의 

지지적인 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증진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향상된 자기조절능력은 학생들의 학업적 측면에서 성

취를 이끌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향상

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들의 자기

조절학습능력을 정적으로 예측한 최진아[20]의 연구결

과와 자존감 향상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본 신

효정과 최현주[14]의 결과와 유사한다. 또한 교사의 태

도는 학습습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

들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2년 전 경험했던 교사와의 

관계가 2년이 흐른 이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은 한 해 동안 맺어온 교사와의 관계도 그들의 학업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민주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데에는 학령기 이전부터, 학교 

밖에서 지속되어 왔을 가정에서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통제적이거나 무관심한 분

위기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자신만의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익히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

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피고 동시에 부모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부모 또한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일방적으로 단순히 더 많은 학습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지적이고 민주적 양육태

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와 교실환경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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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

나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는 학생들이 교

사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느끼며 편한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학업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학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교

수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보다 책임감있게 자기

조절학습전략을 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렇게 증진된 학습능력은 학업성취를 이끌고 학업성취

는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까지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

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

게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셋째,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제고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과 비교하여, 

교사와의 관계는 1년 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

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2년 후 부모의 양

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이 동일한 정도로 지속

되고 있음은, 단기간 동안의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1년이라

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맺는 관계의 방식은 개별 학

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짐으로써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인지적 영역인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인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보다 엄밀한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살피기 위해 1년차

와 3년차뿐만 아니라 2년차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

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따라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패널(KCYPS)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패널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연구의도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에 연구자에 의한 직접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 

두 변인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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